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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스마트양식 클러스터(Cluster) 추진 상황점검 -

-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참석
- 제주지역 수산 관계자, 수산식품 관련 기업과 간담회 가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3일(목) 제주지역을 방문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해양수산 정책 현장을 점검

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강 장관은 09시 40분 제주 한림항 한수리방파제에서 방치폐기물 

일제 수거 사업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방파제 구역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은 폐그물, 부표, 스티로폼

(Styrofoam)과 같은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기상악화 시 바다로 떠내려가 다시 침적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파제 구역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라며, “수거 

작업 이후 사후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10시 20분 제주 한람항을 찾아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위판 현황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산지 유통 거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FPC 특화 제품 및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4시 10분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로 자리를 옮겨,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환경친화적인 수질처리시스템이 개발·

보급되면, 양식장과 주변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라며, “테스트 

베드(Test Bed)와 배후부지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17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해양과학

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와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을 시상

할 예정이다.

   * 국내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양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99년 해양

과학기술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 국내 6개 해양 관련 학회가 회원으로 구성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그동안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물론 미래 해양과학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기후위기 등 현재와 우리 

미래세대에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출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찬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지역 수산 

관계자와 수산식품 관련 기업들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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